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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유화학산업 5년내 존폐위기!
연세대 설용건 교수, 고임금-과잉생산 우려 … 전문화로 강점 살려야

전남 여수산업단지와 경남 울산산업단지가 고임금과 과잉생산 등으로 5년 이내에 존폐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월17일 오후 여수MBC가 전남 동부권에 방영한 기획특집 <21세기 석유화학에 도전> 프로그램에서 연세대

학교 화학공학과 설용건 교수 등 출연자들은 “석유화학업종은 장치산업으로 인건비 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상

대적으로 적어야 하지만 국내기업 제조원가 가운데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중국의 0.6%에 비해 크

게 높고 석유화학제품도 과잉생산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원료인 에틸렌 생산공장의 2003년 임금수준은 1995년의 169.7%로 미국과 일본 인상률의 7배에 달하고 

2003년 석유화학제품 생산 예상량도 1600만톤으로 국내수요 예상량을 620만톤 초과했다는 것이다.

설용건 교수 등은 노무비 증가와 과잉생산이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석유화학제품 단가 인상, 수출 악화, 

경영수지 악화 등을 가져오고 있으며 5년 안에 주 수출국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의 값싼 인건비와 기술력

에 밀려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집약적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경쟁력 있는 

사업부분을 특화시켜 전문화와 대형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제작 관계자는 “여수단지 입주 화학기업이 고임금과 설비 과투자로 경영에 한계점이 왔다는 여론

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현 상태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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